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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국내 바이오기술에 주목
KOTRA, 실리콘밸리서 교류 투자 확대 … 바이오 의료 분야

미국 바이오기업의 CEO들이 국내 바이오기술에 주목하고 있다.

KOTRA의 미국 실리콘밸리센터는 6월17일(현지 시간) 실리콘밸리의 바이오테크놀로지(BT) 메이저의 CEO

들과 주 상원의원 등을 초청해 한국과의 교류 및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.

실리콘밸리 브리스배인의 래디슨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리랜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베이

바이오와 바이오컴, 지넨텍, 앰젠, 길리아드, 캘리포니아보건의료협회(CHI) 등 20여개 바이오 기업과 기관 대표

들이 참석했다.

미국 최고의 바이오 투자지역인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바이오 투자 전망과

기술력, 금융 서비스 현황 등 투자 환경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큰 관심을 보여 사업투자 및 네트워킹의 가능

성을 시사했다.

리랜드 이 주 상원의원은 “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바이오 기술 교류와 시장 공동진출 방안, 협력관계 증진

등이 매우 중요하다”며 “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고 연구하는 방안을 강

구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캘리포니아주의 바이오 벤처 투자는 2006년 약 32억달러에서 2007년 43억달러가량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

는 3분기 동안 31억달러를 기록했다.

바이오펀드 운영기업인 버릴앤드컴퍼니의 마이클 경 이사는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 “글로벌 바이오 시장은

2008년 7732억 달러이며 이중 한국은 140억달러로 1.8% 가량을 차지했다”며 “한국은 노령화 추세와 물류 인프

라의 선진화,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날로 성장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바이오 기업 대표들은 유전자와 단백질, 백신 제조 등 바이오와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로 경상남도 김해에 1

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코자르의 마지 자레파바르 대표가 세미나의 사회자

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19>


